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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 내가 이 동래고을로 와서 지킬 때에 개연히 지난날의 향丙辰年

약에 쓰인 에 뜻을 두어 고을의 풍속을 살펴보니 그 땅이 서울로,訓辭

부터 가장 멀어 비록 한 풍습이 없지는 않았으나 역시 모두 질박,野鄙

하고 정직하며 하여 함께 각기 선을 권할 만하였다 이에 의.語訥 鄕廳

임무 사항을 맡은 사람과 가까운 여러 들을 소집하여 이르기를,父老

향약은 곧 좋은 법인데 어찌 행하지 않으시오 더구나 이 백성은‘ , . 三

의 바른 도리를 행하는 자들이요 이 일찍이 백성을 바꾸어, 5 3代 帝 王

다스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였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향약을 전에 그’ , ‘

대로 행하여 오다가 중도에 폐지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아깝게 여,

겼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극한 가르침인데 감히 중수하여 봉행하지 않,

겠습니까 드디어 향약의 조문대로 을 정하여 시행하고.’ 都約正 副約正

강구하여 의 기간을 정할 만하니 들이 모두 말하기를 오늘, , ‘約正 父老

에 이 법이 좋은 것을 곧 알겠습니다 처음 행하는 사람이 혹시 거부할.

수도 있으나 오래 되면 하여 어버이를 아끼고 어른을 공경하는, 恰然

도리를 따라 하는 기풍이 저절로 이루어져 의 큰 도改過遷善 三綱五倫

리가 거의 어둡다가 장차 다시 밝아질 것이니 이는 각자가 영구히 선,

행을 권하는 효시가 되었던 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듣고.’

기뻐하여 이르기를 역시 좋지 않은가 아아 우리 들은 어찌 함, ‘ . ! 父老

께 힘쓰지 않으리오 들만 서로 힘쓸 뿐 아니라 그 자손들을 가르. ,父老

치고 경계하여 이를 시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이것이 또 나의 바,

라던 바이며 고을로서도 다행이겠노라 들이 모두 말하기를 삼, .’ , ‘父老

가 명령을 듣겠습니다 드디어 서문을 써서 주는 것이다. ’ .43)





마다 을 기르는 제도는 과 같다1. .兩每月 利息 鍊士廳節目

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하며 친족과 화목하는 일은1. , ,

이 자세히 모두 찾고 물어 실제에 따라 보고하여 에서都約正 副約正 班

상을 상신하면 인심이 하지 못하여 혹시 거짓으로 이름을 꾸미는, 古朴

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아무나 상을 받아 상을 더럽히는 일 이 한 가, .

지는 가장 마땅하게 자세히 살펴 거짓이 끼지 않게 할 것.



이 고을 백성과 선비들이 어버이 병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쏟아 조정1.

에서 정려를 내리는 일이 많다 그러나 약초를 삼고 를 가루로 내어. 朱砂

어버이에 드리는 것이 효자의 떳떳한 도리이다 팔다리나 몸을 헐어 상.

처 내어 봉양을 하는 것은 옛날 현인도 잘못한 일이다 에 이. 韓子 人 朱鄠

를 대하여 허벅지 살을 베는 일을 경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조.子

정에서 경계하여 금지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특이하다고 포상,

하니 잘못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가 일컫는 바 을 바라는 자는. ‘韓子 兌泰

시장에서 을 해야 한다 하였다 역시 너무 지나친 것 같지만 대개.’ . ,腰斬

그 요행을 바라고 몸을 훼상하는 자는 죄가 없을 수 없으나 그것은 반드,

시 부모를 아끼는 마음의 한 가지 행동이라 그것은 불교 신도들이 머리.

를 태우고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팔을 끊고 몸을 자르는 것이 대웅전, , ,

에 복을 비는 것일지라도 부처에게 아첨하여 몸을 상하게 한 자를 아직

까지 형벌을 준 일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더욱이 어버이를 아껴 살 자른.

자를 어찌 가벼이 를 가하겠는가 나는 이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.大罪

다 말하건대 고을의 어른들은 만약 사람을 만나거든 즉시 불러 옛 성인.

들의 훈계를 가르쳐 몸이나 털과 살갗이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훼상할,

수 없게 할 것이오 효자는 두터운 상으로 그 효도를 장려할 뿐이며 다. ,

시 그 집이나 마을에 하지 않는 것이 이리라 의 자루를 쥔.旌閭 得策 風化

사람은 미리 이 뜻을 익혀야 하므로 조약을 갖추어 논란한 것이다, .

개 면에서 각기 명 명을 뽑아 그 면내에서 일어1. 7 1 , 1都約長 副約長

난 모든 수재 화재 도둑 죽음 의 일들을 이 과, , , , 喪事 直月 都約正 副約

에게 알리고 과 은 관청에 알리며 관청에서는 매우 가, ,正 都約正 副約正

난한 자를 가려 약간의 물품을 지급할 것.

혼사에 때를 놓친 자는 이 과 에게 알리고 관청에1. ,直月 都約正 副約正

알려 물자를 지급할 것.

1. 관례 혼례 상례 제례는 가장 큰 인간대사이다 관례에 세 번 옷을 입, , , .

히는 신랑이 몸소 신부를 맞이하는 혼례 선조를 제사 모시는 일, ,三加禮

은 에 의하여 행하게 한다 고을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관례를.朱子家禮

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수령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즉시 와( ) 深衣 福巾

을 지어주고 인사하고 양보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를 가르쳐 그것을,

오직 힘써 행하는 자를 선발하여 선비나 평민들을 그 집에 모이게 하여,

둘러보는 사람이 많게 하여 감탄하여 마지않게 하면 변방 사람들이 능히,

가 중대함을 알 것이며 관청의 명령이 이처럼 특수하다는 것도 알 것,古禮



이니 기쁜 일이다 예를 마치면 옷과 을 향교에 두고, . ,儒巾 뒤에 예를 좋아

하는 사람들이 받아 이어 행하도록 할 것.

와 는 에 상세히 말했으니 참고하여 여기에 근거1. ,鄕飮酒禮 鄕射禮 禮書

하여 행할 것.

젊은이가 어른을 업신여기거나 천한 사람이 귀인을 능멸하는 무리1.

는 한결같이 향약에서나 본 향약에서 성토하여 회초리를 칠 것文成公

이며 반성하여 고치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할 것,

이나 이 만약 온당치 못한 사람이면 혹시 관가의 명령1. ,都約正 副約正

을 빙자하여 위협이나 핍박을 행하는 폐단이 있으니 들은 특별히, 官長

살펴 실정을 조사하여 금지시킬 것.

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사람은 천하에 궁색한 백성이니 성1. , , , ,

인들의 정치에서는 먼저 이런 사람들에게 를 베풀었는지라.仁愛 官長

된 사람은 마땅히 로운 마음을 가져 사랑으로 어루만져 설자리를仁愛

잃게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향약을 설치하는 인 것이다, .本意

향약 가운데 쌀이나 돈 거두는 들이 혹시 부실한 사람에게 재1. 監色

물을 주어 거두어들이지 못하면 감색들에게 그 물품을 변상하게 함.

개 면마다 각기 한 사람씩을 두어 면내 생도들을 가르치게 하1. 7 訓長

며 재주나 학식이 점점 진보하는 자는 많은 상을 내리고 훈장도 역시, ,

상을 내릴 것.

이곳 백성이나 선비들이 제사나 사철 성묘 절차에 뜻을 두는 사람이 적1.

으며 역시 풍습이 서울과 달라 과 의 뜻에 매우 틀어져, 追遠報本 原始反終

서 내가 을 발표하여 깨우치기 한두 번이 아니나 그 효력을 보지 못,公文

했으니 고치기를 도모하여 관청에서 다시 힘써 경계하고 독책할 것, .

혼인과 상례에 물자를 주는 일은 양반과 상놈을 막론하고 함께 그1.

가난한 자를 뽑아 고르게 베풀 것이며 양반은 우대하고 상놈에게는,

인색하면 옛 제도의 본의를 밝히지 못할 것.

아전 노비 군뇌 사령 등은 죽음과 에 역시 물자를 주는 것이1. , , , 當喪

마땅하므로 각기 에 본전을 주어 이식을 늘릴 것, .四廳

매년 겨1. 울 끝에 관가에서 약소한 쌀과 돈을 향약계에 주어 그 경비

를 보조할 것이니 백성들은 양반과 상놈을 막론하고 각기 쌀 되를 내, 2

어 향약계에 납부하되 혼자 살며 가난한 사람은 거두어들이지 말 것, .

민가에 혹시 화재를 입는 자가 있으면 사람을 시켜 상태를 살펴 헤1. ,

아려 몇 섬을 줄 것이며 같은 마을에서도 역시 약간씩 거두어 재물을,



채워 줄 것.

1. 서민 중에 만약 병이 들어 농사를 짓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에,

서 각각 일꾼을 내어 즉시 밭 갈고 논 매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할 것.

봄철과 가을철에 향약을 강론할 때에 매양 의 향약문과 내가1. 栗谷

기록한 향약문을 한 번씩 두루 향약계에서 읽게 하여 모두 듣게 하고,

만약 글자를 모르는 자에게는 언문으로나 입으로 말해 줄 것.

과 이 각자의 사람들 혼례나 상례에 혹시 사사로운 청1. 都約正 副約正

탁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실제를 관가에 보고하지 않는 자는,

관가에서 엄중히 경계하고 문책할 것.50)









; ;周禮 地官鄕大夫 條 儀禮 鄕飮酒義 條 國朝五禮儀』 『 』 『 』｢ ｣ ｢ ｣ 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